
인터넷의 매혹과 해방 (성대신문 2000. 5. 8, 고영만)

군 복무를 했던 사람들이 다들 경험했듯이 초반에는 고된 훈련과 새로운 조직 생

활에의 적응으로 힘들어하고, 후반에 몸이 좀 편해질 쯤에는 지루함과 사회에 대한

고립감으로 힘들어했다. 제대한 후 공부를 계속하던 중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두 가지의 두려움을 지루함과 고립으로 분석한 정보사

회학자의 글을 읽고 꽤나 공감했었다. 최근에는 연구년으로 1년 간 외국에 가 있을

때 또 비슷한 경험을 했다. 고무줄을 팽팽하게 잡고 있다가 갑자기 놓아버려 늘어

진 고무줄 한쪽을 붙잡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느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조

바심으로 이것저것 들춰보다가 이게 아니지 싶어 돌아보니 지루함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의 초상이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밤마다 인터넷으

로 하고 살았고, 인터넷 없이는 못살 것 같았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CIH 바이러스

에 걸렸고, 그때부터 서너 달은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산책하며 보

냈는데 인터넷 없이 살았던 이 시기가 정말 보람된 날들로 남아있다.

막스 베버는 지루함에 따른 불안은 산업사회의 청교도적 근검성에서 연유하며 그

에 반하는 행위는 현대사회의 죄악으로 평가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었다. 그

래서 오늘날의 우리는 지루함과 고립이라는 불안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관심영역

을 넓혀간다. 과거에는 관심영역이 집단적이고 계급적이었다. 그래서 그 충족수단의

하나였던 신문도 계층적 이익을 대변하는 양식이었다. 오늘날에는 관심영역이 개인

화되면서 취미형태로 변화하였고 오늘날의 신문이나 텔레비젼 역시 다양한 관심영

역을 충족시켜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대신하여 현대인이 불안으로부터 탈출하고자 사용하

는 매체로서 인터넷이 지니는 매력적 잠재성을 대단하다. 범세계성, 멀티미디어성,

일상성 등등. 또한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이다 사회적 효용성

을 생각하면 인터넷만큼 현대인을 매혹하는 수단은 없다. 사실 인터넷이 지니는 여

러 매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 어느 대학의 커피숍 싸이트나 남에게 보여

주기 좋아하는 캐나다 아주머니의 잘 치장된 거실 컬렉션 싸이트 같은 일상적인 것

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력이 바로 패러독스 현상

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한 인터넷이다. 정보는 참 많고 많은데 정작 필요한 정보는

찾기 어려운 정보의 패러독스 현상.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전이 통합되어 만들어내는 인터넷의 개인적 수용과정과

사회적 수용과정은 아날로그 매체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

다. 보다 정신적 측면과 관계되는 정보기술을 보면 지루함-관심-매혹-적극적 수용-

실망의 단계를 밟아가며, 보다 사회적 측면과 관계되는 통신기술을 보면 고립-연결

-매혹-적극적 수용-해방의 단계를 밟는다. 인터넷의 경우 지금 매혹과 적극적 수용

의 과도기에 있으며, 적극적 수용에 대한 분석은 사회적 효용성 향상이라는 이데올

로기가 걷힐 때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독일 지식인들의 TV 시청 거부 현상이 늘어간다고 한다. 실망할 것인가 아니면

매혹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인터넷 시대의 화두이다.


